[image: image1.jpg]


[image: image2.jpg]


[image: image3.png]


[image: image4.jpg]Ty



[image: image5.png]TxH iz opyz!
Ebnfll o Ikl





 
�





�





�




















노동조합은 KT본사 분당사옥 청년위원들과 함께 3일(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율동공원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가졌다.





노동조합 변우영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년국장 등 청년위원(네트운영본부 김승국, IT투자컨설팅 송인선 청년위원) 2명 외 MZ조합원 4명과 함께 신임 청년위원과 상견례 및 분당사옥 MZ조합원들의 의견청취가 이뤄졌다.





이날 변우영 정책실장은 현재 KT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진행될 일정에도 노동조합은 경영감시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주요 의사결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제안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노동조합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간단한 점심식사 후 격이 없는 소통의 자리에서 MZ조합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판교신축사옥 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궁금한 사항 ▲분당사옥 어린이 집 시설중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점이 필요함 ▲노사 합의된 사택입주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집행지침이 미흡한 점 등 ▲자기계발출장 관련해 근속 5년과 15년 등 5년 단위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변우영 정책실장은 “MZ조합원의 고민과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기성세대 조합원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청년세대와 관련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와의 간극을 좁히고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위원들과 브라운백 미팅(점심 식사를 곁들이면서 편하고 부담 없이 하는 토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브라운백 미팅 ‘청년세대와 소통’�신임 청년위원 상견례 및 MZ조합원의 의견청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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